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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금융 뉴스
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
부실 위험 확대

채원영 연구원

 최근 대내외 경기 부진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하락 등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, 취약계층

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음. 

 특히, 제 2금융권인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

비중이 크고 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하여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시 부실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. 

 2012년 8월 말 현재 금융업권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 11.58%, 여신전문금융회사 

5.22%, 상호금융 3.42% 등으로 금융권 평균 1.32%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 

 2012년 6월 말 현재 금융업권별 LTV 비율은 여신전문금융회사 73.0%, 저축은행 64.9% 등으로 

전 금융권 평균 50.5%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상승하고 있음.  

 또한 경락률(2012년 1~10월 평균 76.4%) 초과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축은

행 32.3%, 여신전문금융회사 28.0%, 상호금융 11.0% 순으로 나타났음

 2012년 6월 말 차주의 신용등급이 7~10등급인 저신용등급의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 49.5%, 여신

전문금융회사 23.8%, 상호금융 19.2% 등으로 나타났음. 

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 2금융권의 가계 부채 관련 통계시스템과 LTV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

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.

 또한 저신용․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12월부터 담보물 매매중개지

원제도1)를 활성화2)할 예정임. 

   (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, 금융감독원, 12/3)

1) 대출을 연체하여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금융회사가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가 사적매매를 통
해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2007년 9월 도입하였음. 

2) 본 제도와 관련한 협약 및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업권 단체가 동 제도를 공동운영함으로써 
사업추진력을 강화하였음. 또한 은행 중심에서 보험, 신협,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(2012년 11월 
말 현재 총 2,271개 기관 참여)하였음. 




